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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l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혜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6장. 천국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들에게 요구하는것이 무 

엇일까? 천국의 생명은 어 

떻게 얻을수 있을까? 전 

국의 그 의로움은 어떻게 
얻을수있으며，장차임할 

그 나라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내재하심 

을 어떻게 일 수 있는가? 
제7장 천랜써 요뮤되는 껏 (1) 하나님의 말씀은 O뮤 간 

단하게 쉬운 대답을 준다. 

‘네가만일 네 입으로예수를주로시인하며 또하나님께서 그를죽은자기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미옴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롬 10:아.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 

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행 16:31) “오직 이것을 기록함 
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힘에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힘에니라"(요 20:31) 그렇다면， 하나님 
의 나라는 단순히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인가? 예 

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 또한 예수를 주라고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대 

답은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무엇을 요구하는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의 결정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리를 우리는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장 
차 오실 그 나라의 생명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장래에 모든 인간의 재 

판장으로 오실 그분이 이미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결정을 요구하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 
까왔느니라" (마 4:17a). 여기에서 ‘회개하라’ 는 말씀의 근본적인 돗은 우리의 삶 
의 방항을 완전히 돌려서 천국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천국을 붙들라는 의미이 
다. 회개의 핵심은 현재의 삶의 질과 또 징빼의 운명을 확정해 주는 그런 결정이 
다.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갈릴리를 떠나게 되실 때 즈음에 70인의 제지들을 내어 
보내시면서 옹지방에 두루다니며 복음을전파하라고히셨다. ‘거기 있는병자들 
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끼어 왔다 하라’(녹 10:9). 이 
들은갈릴리 지방의 평범한어부였지만천국을전달해주는사람틀이었다. 그렇다 
면 이들을 만나 전국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어떤 사람들 

은 이들을 환영하며 천국을 받싸들였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문을 닫고 천국 
의 복음을 배척하였을 것이대녹 10:10-12 참조) 

하나님의 나라가요구하는가장 기본적인 것은사람이 선택의 의지를가지고응 

답하는 것이다. 이 요구를 받이들이고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어야 한다. 하나님 

의 나라는 천국이 요구히는 의를 우리들 안에서 찾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의 나라는 우리들에게 전국이 요구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으 
신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친히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 

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정한 의의 수준에 도달할 때에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한 가지만을 요구하신다. 곧 회개하 

고돌아서라고하신다 하나님의 니리를뺨l들이라고우리의 결정을요구하는것 

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리를 뻗}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 
명을받게 되고， 또하나님 나리에 속한복을받게 되며， 이 천국을받}이들인자들 

을 위하여 예비된 모든 것들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를향하여 진지하고굳센결정을내리라고요구하신다. 

“길 가실 때에 혹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녹 9:5끼 여기 

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을 결심을 하고 결정을 내린 한 사람을 볼 수 있다 그 

사램l게 주님은 대답하셨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머리 둘곳이 없도다하시고~' (녹 9 : 58). 주님은그사람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되묻고 계신다. 집도 없고 설 자리도 없는 예수님 

을쫓아나설용기가정말있는거냐고물으신다 우리들은이러한것을참으로심 

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 
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굳건한 결심을 내릴 것을 요구하신 

다 

그러나많은사람들이 그러한결정을내리지 못하였다 “또다른사램l게 나를 
쫓으라 해띠 고f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진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 

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 
를전파하라하시고또다른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주를쫓겠나이다마는나로 

먼저 내 기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 
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녹 9:59-62). 하나님 
의 나라는 즉각적인 결정을 요구한다. 거기에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또는 뒤를 돌 

아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잃에나 환경 책임이나 우선순위들을 계획 

하면서 서서히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뒤에 남겨둔 것들을 붙들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예수님을끝까지 따라야할것을조금도의심 없이 결정해야한다. 하나님의 

나라는확실한결정， 돌이킬수없는결정，뒤를돌아보지않는，깨끗이청산된결 
정을 요구한다. 오늘 우리는 이런 결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전보다더 겸손ôl 엎드려야합니다” 

금주 화요일(5일)，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기도회 

금주 화요일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갈릴리 홀에서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권사 기도회가 열린다. 
해마다 우리는 일 년에 두 차례 교역자 · 장로 · 안수집사 · 권사 기도회로 모여 교회를 위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매번 기도회가 열릴 때마다 우리의 심정이 조금씩 다른 것 같다. 특별히 이번 기 
도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히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이며， 또한 진실한 겸손의 미음이다. 
근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에 복을 주심을 느끼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성도들이 
단기선교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복음을 더 옹전히 깨닫고 확신하고 있으며， 많은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서 
정착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깊이 감째}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전보다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 
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간절히 찾다가도， 조금만 일이 잘 돌아가면 금세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쁜 버릇이 있다. 마치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이 잘 돌아갈 것처럼 믿 
어버리는버릇이 있다. 그러므로하나님의 은혜를받고 있을 때일수록더욱정신을차리고우리의 마음을낮 
추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고 우리 口1음에 갚은 감사의 심정을 가지도 
록 하자. 또한 우리의 연익t함과 부족함을 헤아려보고 진실한 겸손의 심정을 가지도록 하자. 이런 준비를 갖 
춘 후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여호외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 
다’라고 말씀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자(시 27:8). 

5일 교역자.~별 · 요악집사· 련사1 

6일 전도위원외 헌신에배 
(수요2부여|삐 

정기딩외 

22일 요k수집사주제발표 (금요집외) 

24일 제5차믿월세례식 
27일 짚별 집사 뀐사임직에배(수요2부에삐 

29일 제3Ã랜지기푼렌몇집외) 
31일 ‘륭교개억주일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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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or Next Sunda 

I Sermo때r Next Su빼 

VOICEOFGOD 
“ (l)Now it camë about after the death of Moses the servant ofthe LORD that the LORD spoke to Joshua the son 

of Nun, Moses' servant, saying," (2)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refore arise, cross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 to the land which 1 am giving to them, to the sons of Israel." (3)Every place on which the sole of 

your foot treads, 1 have given it to you, just as 1 spoke to Moses. … "(5)No man w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1，따. Just as 1 have been with Moses, 1 will be with you; 1 will not fail you 0 1- forsake you. 

(Joshua 1:1-7) 

J oshua 빼e awesome experience of hearir빼「 

speaking d이Irec다띠tly to h에바1끼깨1m미1끼(v. 1)η). However, when God’s voice came to 

him, His first words were not good news. God told Joshua, "Moses My 

servant is dead"(v. 2). This sad news made Joshua’s heart sink, for 

Moses was the world's greqtest leader. A thousand or even a mil lion 

men ’s deaths could not amount to the loss of one Moses. He was the 

one who saw the burning bush. He was the one who came to Egypt 

with only a stick in his hand to conquer the world’s conquerα. He was 

the one who led Israel out of Egypt. He was the one who brought forth 

water from a rock, and fed the multitude with bread from heaven. He 

was the one that led more than two million people for 40 years, day and 

night, tow ard God’s promise . He was Israel ’s physical , sp iritual , and 

future life. They re lied on him for everything. Now, the Creator’s vOlce 

comes to Joshua, Moses' servant, and tells him that Moses is dead 

Israe l faces a very depressing situation. 

AII of Israel mourned over the death of their great leader, but the 

Creator’s voice also told Joshua, "now therefore arise, cross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v. 2). Gbd 's voice always brings hope in the 

midst of despair. Although Joshua was nothing compared to Moses, a 

slave with no education, yet God chose him, not Moses, to cross the 

Jordan w ith His people. Moses dreamed of crossing the Jordan w ith 

Israel, and even prayed for God to allow him to go, but God refused his 

request because of his disobedience at Meribah. He told him, “ Enough! 

Speak to Me no more of this matter. Go up to the top of Pisgah and lift 

up your eyes to the west and north and south and east, and see it with 

your eyes, for you shall not cross over this Jordan" (Deut. 3:26-27) . Since 

Moses was not able to lead Israel , Israel considered going back to 

Egypt, but God's merciful voice came down to Joshua commanding him 

to lead Israel across the river. That is God ’s grace ‘ He always gives 

encouragement and help to His ch ildren, “ Behold, the Lord God helps 

me; w ho is he who condemns me? Behold, they w ill all wear out li ke a 

garment; the moth will eat them " (lsa . 50:9) . Situations change, but the 

Creator God is unchanging, and His years are unending(see Heb. 1: 12). 

He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yes and forever(see Heb. 13:8). 

Joshua was a child of God who served Him with all his heart. He did not 

have a boat to .cross the Jordan with , nor did his people know how to 

swim. The river was then at flood stage and difficult to cross. 

heavens are the work‘ of Your hands. Even they will perish but You 

endure; and all of them wi ll wear out like a garment; like clothing You will 

change them and they will be changed"(vv. 25-26). God told Israel to go 

and cross the river, so that they cou ld receive the Promised Land. Jesus ' 

promise to us is similar, “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 He who has believed and has been baptized sha ll be saved; 

but he who has disbelieved shall be condemned"(Mk. 16:15-16). God's 

servants car이 on His salvation plan. Are you listening for His voice? If 

He asks you to go to Mongolia, Romania, α Sri Lanka, are you wi lling? 

He is ready and sou ls are waiting for you . Like Israel, wherev능r you go, 

H~ will be with you , and you will conquer the enemy. 

God's voice told Joshua, " No man w 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Just as 1 have been with Moses, 1 w ill be with you; 

1 w 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u"(v. 5). What a promise! When you hear 

God’s voice, you need not to have any worries . Jesus said, “ AII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1 

commanded you; and 10, 1 am with you alw 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Mt. 28:18b-20). This is the Great Commission! Are you hearing 

God's voice? 

God’s voice also commanded Joshua,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give this people possession of the land which 1 swore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which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so that you may have 

success wherever you go"(vv. 6-7) . Even though Moses died, God is 

alive! He wil llead you wherever you need to go, and He wi ll be with you 

eve마 step of the way, so that you never have to wor미. AII you have to 

do is move by your faith ,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prepar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things which are visible" (Heb. 11 :3). Hebrews 11:6 says, "And w 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ose who seek Him." Do 

you believe it? 1 hope you do, "fα whatever is born of God overcomes 

the world; and this is the victory that has overcome the world-our 

faith" (1 Jn . 5:4). Listen my friend , " 1 solemn ly charge you in the 

presence of God and of Chri 



더1805호 주민흥헌 

다훌 주입 협교 

l 다음주일셀교l 

화u님의를섭 

“1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야에게 일러 7}라사대 

. 2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7}라 3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 

5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수 1:1-7) 11성관옥사 

여호수아는매우놀라운 제험을히-였습니다 창조주하나님의 음성을직접 들은것 

입니다Q절) 그러나 여호수이가 들었던 하나님의 첫 말씀은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 
다 하나님은말씀하셨습니다 t꽤 종모세가죽었으니"(2절히 이 슬픈소식을듣고 

여호수아는 낙심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를 잃어벼렸기 

때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잃은 것은 천 명 또는 백만 명의 사람들을 잃은 것보다 
더 큰손실이었습니다 모세는불타는떨기나무를보았던사람입니다 또그는맨손 

에 지팡이 하나만 들고서 바로 왕을 이기려고 애굽에 딩당히 죠L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샘이 솟이나게 했던 사람 

도， 히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였던 사람도 바로 이 모세였습니 
디. 그는 40년 동안 이백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니-이 

갔딘 시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육신적 생명이요， 영적 생멍이며， 미래의 삶이었 
습니다 이스라엘은무슨일이든모세를의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창조주하니-님 
의 음성이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위기를맞있습니다. 

일어나요단강을건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들립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기-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기리3’ (2 

절에 우리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시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별 볼 일 없는사람이었습니다 교육을받은적도 없 
는종에불과했습니다 그런데하나님은 이스라엘민족을이끌고요단강을건너갈지 
도자로 여호수아를 택하셨습니다 모세를 택째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 
히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모 

세가 므리바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니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 
다 “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밀봐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 
라가서 눈을들어 동서 님북을 비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네기-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신 3:26-2η. 이스라엘을 인도할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 
스리엘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나님은 자비로운 
음성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항상 격려하며 도와주십니다. 
“주여호와께서 나를도우시리니 니를정죄할지-누구뇨그들은디 옷과같이 해어지 
며 좀에게 먹히리라’μ} 50:9) 우리의 형편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며 그 얀수가 끝이 없습니다(히 1:12 참조) 그분은 어 
제나 오늘이니-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디 (히 13:8 참조) 여호수아는 전심을 다하여 하 
나님을 섭기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편으로 
옮길 수 있는 배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영을 할 줄도 몰렀습니다. 더군다니­
요딘-강물이 범람하고 있어서 강을건넌다는것은시실상불가능한일이었습니다 강 
이 넓어서 쳐다만봐도두려운마음이 들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창조주하나님의 음 
성은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언제나 
놀리운도움을얻습니다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다 주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수이에게 요단깅을 건너라고 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밀한 비와 같이 무릇 너 
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회에게 주었노니"(수 1:2b, 3) 여러분께도 하나님 
의 음성이 가라고 하시면 확신을 기-지고 나아7]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 
을돌봐주실것입니다 물론 요단깅 건너편에는이스라엘을미워하는힘센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미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이 말씀을 믿으십니 

까?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02편은 말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비나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변 비뀌려니와” 
(25-26절 참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하셨습니다 요단 

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째하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도 
이와 비슷합니다 “또 기라사대 너희는 옹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피하라 

믿고 서l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5-16)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 
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몽골， 루마니아， 스리랑 
카로 가라 히-시면， 여러분은 기쁜 미음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 
르고 계시며 수많은 영혼들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 
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 함께 히질 것이며 그 결과 여러분은 원수들을 

이길수있을것입니다 

너와명생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o J-<>1]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떠절)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걱정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밀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 
속으로제자를샘-아버지와이들과성령의 이름으로세례를주고 내가너희에게 분 

부한모든 것을가르쳐 지키게 하라볼지어다 내가세상끝날까지 너희와항상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7' (마 28:19-20). 이것이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하 
나님의음성을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여호수아에게 또 명령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이 백성으로 내가그조쐐게 맹세하여 주리라한땅을 얻게 하리라오직 너는 

마음을강하게 하고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모세가네게 명한율법을다지켜 행하 
고 좌로니-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히-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6-7절) 모세 

는죽었지만하나님은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로가든하나님은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과항상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한걸음씩 

그러므로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한걸음씩 나아가기 
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 
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잎}아 된 것이 아니니리?’(히 끄 : 3) . 히브리서 끄장 6 
절은 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나님께 니어가는 지는 반드시 
그가계신것과또한그가자기를찾는지들에게상주시는이심을믿어이:할지니라 
이 밀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저 하니-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4). 사랑하는 
여러분， 하니님의 말씀을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과산자와죽은자를심판하실그 
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리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 
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 
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담후 4:1-2). 

사링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와 동행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히나 
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미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때우리는하나님을띠를수있습니다 하나님의자녀가됩시다 여러분중에어떤 
분들은부모님들가운데한분이나또두분모두를잃은분도있을것입니다 배우자 
를 먼저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히십시오 창조주 하니님은 언제나 
여러분과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참으로 믿는다면， 닥 
심하거나 염려할 펼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힘을 얻 

‘ 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강해질 것이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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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1부 예 l삐 빼씨찌 l 장로암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9절) , 놀라운 사건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하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 

수요1부예배메시지 

λ」꽤
 
[ 

승천하시었다 
분의 입에서 나오는말씀을직접 듣는축복과기 

행 1:9-11) ) 쁨을 누렸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기쁨은 사라져 
버렸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사랑하 

는주님의 모습이 더 이상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그들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전해진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 리라 하였느니라" (11절b) ， 추석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조상들을 기 

억하고， 그들에게 복을 벌며 , 서로 둘러앉아서 조상의 행적을 기 린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 
도인들은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간중해야 할까? 그리스도의 승천이다. 하늘에 살아계시며 

날마다우리를돌봐주시는주님이다. 오직 그주님을기억하고자랑해야한다.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이 끝이 났다 -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시었고 탄생하시던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뭇을 완 

전하게 행하셨다. 주님의 사역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뭇을 온전히 행하 
는 사역이었다(행 10:38), 주님의 고백을 들어보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 

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요 17:4) , 주님은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을 따라 행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셨다. 오직 아버지의 뭇을 따라 행하셨다. 바리새인들 

과 서기관들은 그런 주님을 보며 하나님을 참람케 하는 죄인이라고 비난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었다.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 ~ 

해 보라. 인간의 계산법 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하셨다. 그러나 바로 그 

곳에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 (요 19:30b)라고 선언하셨다.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인 

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해 주셨던 것이다. 이제 그 주 
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 9:4), 만일 우리가 여전히 자식들을 위해 

서，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 돈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훗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자. 여호와의 열심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자(사 9:6-7), 

천국에서 중보자로서 일하신다 -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중 
보자가 되셨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 
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딩전 2:5), 죄인인 우리는하나님 앞에 나아갈수 없다. 우리에게는중 

보자가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가우리의 중보자가 될수 있는가?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 

나님 앞에 나타나신다(히 9:24),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 .. ，그는 새 언약의 중보 

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히 9:15), 또한 주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롬 8:26깅7) ，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 -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녹 24:49) ,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 
는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도록 하라(요 1:'5: 26, 행 1:4-5),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신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 
게 하시리니" (요 14:16),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신다 -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 
비하신다. “ ..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14:1-3),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을 위하여 죽어주시고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 
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아름답게 예비 하고 계신다.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 
셨다(히 11:10,16), 그 성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아름다움이다(고전 2:9-

10),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모든 점에서 아름답고 완전한 곳이다(계 21:1-

2,23,27, 22:5), 그곳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 

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후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이시다. 이러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하며 복음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자. 그리스도를 간증 
하는삶을살자 

장로할렴 

자원봉사로 
첩결하고 아릎다운 교회를 

신상수 
( 장로， 자원봉사부부장) 

“나의 힘 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1), 충현교 
회의 5대 목표 중 ‘이웃 사랑’ 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봉사위원회에서 

처음 봉사를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일이다. 처음에는 무엇 
을 어떻게 해야 핸지 잘 몰라서 그저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그런데 마 
침 그 해에 큰 비로 전국에 수해가 났고 나는 교회의 자원봉사자들과 함 

께 수해 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 때 본수해 현장의 참혹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철로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있었고， 농부에게는 

목숭이나 다름없는 농지가 개천의 범람으로 물에 잠겨 있었다. 삶의 터 

전을 잃어버렸지만 어떻게 해서든 쓸만한 것을 건져보려고 열심히 물을 

퍼내고 침수되었던 가재도구들을 닦고 말리는 수재민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마음이 아랐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웃 사랑’ 의 
참뭇을배울수있었다. 

어느 지역에 가보니 어디로부터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이는 흙더미 

위로 십자가만 겨우 나와 있는모습이 보였다. 어떻게 된 것이냐고 사정 
을 물으니 지역 사람들은 교회가 흙더미 아래 깔려 있다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이 안타까운 사정을 우리 교회에 알렸고 교회는 구호금과 구호품 

을 흔쾌히 공급해 주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도 
우심으로 교회를 새로 건축했다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 

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은혜가 놀랍기만 하다. 구호물품 
을 가지고 그 교회를 찾아가 위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의 목사님과 성 

도님들은， 심지어는 주민들까지도 우리에게 진실한 감사를 표했고， 주님 
께 영광을 돌렸다. 그들이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생각하며 감사의 눈물 

을흘릴 때，우리들은부족한우리를사용하시는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 

지 않을 수 없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하노라" (고후 2:14),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정 

성， 물질과 사랑을 바쳐 봉사하려는 많은 교우들| 주님은 언제나 이들을 
아름답게사용하신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복음의 길로 달려가는 교회를 사랑의 헌신과 
봉사로써 섬기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권사회에 

서는 매주 갈릴리홀과 베다니홀의 의자 시트를 청결하게 청소하고 있으 

며， 루디아 전도회에서는 본당 의자시트를 청소하고 있다. 예배 위원회 

소속 봉사자들은 주일 예배를 위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주보와 주간충 
현을 정리하고， 본당 1ι3층을 정리하고， 벽에 달린 시계의 시간을 확인 
하고， 구석진 곳까지 살피면서 청결하게 청소한다. 특별히 지난해 7월부 

터는 온 교구와 부서가 자원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바람에 이제는 청소도 
구가 .2J.}랄 정도이다. 각 교구에서는 교회의 화단에 꽃과 나무를 심어 

저마다 예쁜 화단으로 정성껏 가꾸고 있다. 이처 럼 자발적인 봉사와 헌 
신으로 교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아름답게 단장되고 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우리의 옴과 가 
진 것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 
고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이 거룩한봉사의 도구 
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이 진 
리를 깨닫기를 바란다. 생명을 주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정성껏 바 
치려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직도 
교회의 구석구석은 자원봉사의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바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주님께 바쳐 청 
결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간다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이다. 
이처 럼 거룩하고 즐거운 봉사에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하자.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옹갖 언행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 
리" (찬송가 354장) , 



저1805호 추낀흥현 

명흩 Dtll 

도ul와 같았던 저를 ... 

할렐루야! 준비하시는 주님 !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이국땅의 이교도들과 믿지 않는 영흔들을 위해 저희들을 준비하신 주님! 

선교에는사랑，헌신，그리고성령의 능력과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것들이 선행되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더욱 감사했 

습니다 

예전에 저는 단기선교의 결과에 부정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인간적인 판단 

으로는 제대로 훈련받을 수 없는 개인적인 형편들， 짧은 준비기간， 연세 많으신 권사 

님과 집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팀구성， 다른 문화권， 특히 언어의 준비부족 등 

짧은 기간에 복음의 씨앗을 얼마나 효율적 이고 바람직하게 심을 수 있을까? 심는다 

면 결신자의 숫자는? 우리가 떠나온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영적 성장은? 
동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몇몇 분들이 단기선교에 관한 권유 

의 말씀들을 주셨지만 저의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단기선교에 동행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저의 인간적인 판단은 참으로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뭇 가운데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오직 땅 끝까지 복음을 전 

파하는 도구인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우리팀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시고 갈급한 

영흔들을준비하시고그들의 마음을주장하신 후에 저회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방법 

에 있어서도 상황에 맞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본격적인 전 

도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비밀경찰에 적발되어 행동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은 한참 후에 알 수 있었습니 

다. 우리 주님은온전히 믿음과성령에만 의존하고저희들의 의지와계획은완전히 
배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 

니다. 저희들은 믿음과 기도로써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기 

만 하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연히 느낄 수 있어 

서 저희들이 현지인들보다더 큰은혜를받았습니다. 준비가 부족한저희들이었지만 

어 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중장년층， 노인층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갈급한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영접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놀 

라운 결과로 인해 비밀경찰들에게 또 한번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 

시는 주님을 의지함과 팀원들의 간절한 기도로 또 한번의 위기를 담대함과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선교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만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첫 번째 조건임을 알았습니다. 단기 

선교의 일원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교회 

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단기선교를 가끄} 하는 소망으로 기도를 시작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져 은혜의 체험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Lm 

정송향(집사， 2교구) 

선교지로출빌L하기 3일전， “우리 선교지가바뀌었어”라 

는 말을 듣는 순간 한숨만 나왔다. 열심히는 아니었지만 

한 달 가량 선교를 가기 위해 준비해 왔던 것들이 무산되 

어버렸기 때문이다. 겉으로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불 샘혹}었윷 
만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팀원들은 3일 동안 있는 정보 없 

는 정보를 모아가며 비뀐 선교지로 출발했다 그렇게 내 생애 첫 번째 단기선교가 시작 
된 것이다. 선교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것도 준비해 가지 않으니 하나님이 다 하 
셔야 한다고 속으로 기도했다.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는 비행기 안에서 현지인 목사 
님을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현지에 도착해 겨우 숙소를 정하고 

둘째날을맞이하였다 
우리는 주위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시내로 나갔다 그냥 지나치기 아쉽다는 팀장님의 
말씀에 우리는 잠시 전도지만 나눠줄 생각으로 차에서 내렸다.3명씩 조를 이루어 30분 

정도 전도지를 주었다. “이것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 
답답했지만 현지인들은 미소로 답해주었다 그렇게 사역을 마치고 차로 돌아와 보니 삼 
십 대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전도지를 나누어 주던 중 예수 
님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왔다는 것이었다. 뭇밖의 일이었다. 일대일 전도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전도지만 나눠주고 가려고 한 그 상횡에서 하니닝을 찾는 영혼을 

* 이먼 주에 줄알O는 전교팀 
ll룰홉l •• 멀-홉휠11 111폐l훨뭘. 111톰핍l11 
10월 4일(월HO월 9일(토) 직원 4 최상기 10월 4일(월)-10월 14일(목) 11교구 7지역 김인술 

10월 4일(월)-1멜 12일(훼 7교구 4지역 자。7근| 나口 10월 5일(화)-10월 13일(수) 16교구 3지역 이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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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넘의 일하심 

우리 팀은 나름대로의 준비와 계획을 갖고 선교를 떠났다. 하지만 도착하는 순간 

부터 상황은， 우리의 계획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갔다. 갑작스럽게 바뀐 통역 

자， 계획과 다른 숙소， 특히나 예상치 못했던 만남들로 우리의 선교사역은 진행됐다. 

그렇게 사역기간 중 거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낯선 사람들과 낯선 환경 가운데 세 

워놨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 있었다. 크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 렇게 개개인의 모든 상황들까지도 하나 

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걸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서 느꼈다 짧은 

시간동안 낯선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 것이지만， 이것은 결코 그 때 그 

곳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우리가 소속되어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계획하고 진행해 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땅에서의 모든 상황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 

에 서 있다는 걸 기억하며 참된 말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아야겠다 

선교지에서 우리 팀은 팀장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가 되어 나아갔다. 그러면서 

찬양담당， 의료담당， 특수사역담당， 서기 ， 회계 등등 각자의 역할이 필요할 때 그 자 

리를 성실히 지키고 있었다. 참으로 팀원들 모두가 하나하나의 지체로서 성실했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름다운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다 하나의 교회가 세상 속에 있 

었고， 교회 안의 각각의 지체들은 그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었다. 또한 주님은 

그 교회를 이끄셨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는 세상에 복음을 증거 

하면서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기에 

는 실수와 부족한 모습들뿐이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평안함과， 주님 

의 힘을 입고 세상에 서 있으므로 가질 수 있는 담대함， 또한 함께있는 형제 자매들 

로 인해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체험했다. 

또한 그 땅의 이슬람 세력은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그 주님을 머리로 한 성실한 교 

회들 아래 있는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땅 대부분을 문화로 또한 우상으 

로 이슬람 세력이 잡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모두가 거짓으로 

짜여진 것인 만큼 허물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는 걸 느꼈다. 

그 땅의 젊은이들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는차원을 넘어 전하 

기 시작했고， 그들의 열심은 오래지 않아 그 땅을 복음의 땅으 

로 만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그들을 인도 

하고 계셨다. 그들보다 조금 더 빨리 주님 의 자녀로 서 있는 우 

리들은그땅을 위해 기도와실질적인행통으로주님의 역사를 

도와야겠다는생각을하게 되었다. 
권 에스더 (정년1부교사) 

만나게 되다니 정말그사람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한사람을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발길을 돌리셨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은한동네에서 사역을 하였다. 그곳에서 현지인들과충돌이 있었는데 그순간 
에도 하나님을 궁금해 하는 영흔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해변가 미을에도 갔는데 
다리를 사이에 두고 이펀은 카톨릭; 저편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 마 

을에는 큰 성당이 있었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교회는 볼 수가 없었다. 개신교 
를믿는사람이 있음에도불구하고교회가없다는사실에 정말로마음이랐다. 

그 후로는 한국에서 우리 교회에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들이 사는 동네에서 선교하였다. 그 곳에서 신부가 되겠다는 청년， 술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야자열매를 따작1 뺨뻐지，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들을 수 는 없었지만 우 
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아주머니， 우리를 쫓아다니며 길안내를 해준 꼬마아이 등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나의 기억에 고스란히 그들이 님았다. 이번 선교가 첫 선교이니만 

큼 기대도 컸지만 아쉬움도 컸다 갑자기 바뀐 나라 때문에 언어가 부족하고 사람을 무 
서워해 먼저 다가서지 못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 
사를 더욱 느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나의 부족한 입술로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할 따름이다. 이번 선교를 거울심아 다음에는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나아 

갈수있기를기도한다. 박효선(대학부) 

훌 지난주에도ξ반 신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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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의 선교가 야닌 주님의 선교 

이번 단기선교에는 채워지지 않은 그 무엇이 있었다. 지난 선교와는 다르게 

많은 전도를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충족시키지 못한 어떤부분이 
있기 때문인지 다녀온 뒤로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선교가 영흔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보다 나의 기분과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 

한 하나의 수단으로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일까? 그것은 제한된 여건 속 

에서 마음껏 전하지 못했다는 부족함이었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예수그리스도 

를전하기 원하는나의 마음이변에 ， 보다많은사람들을만나서 내가정한잣대 

로 나의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있었음을 발견케 하셨다. 

이를 통해 나는 선교가 어떤 수 개념의 충족에 따른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 

닌 ，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전적인 헌신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며 조용히 그분께서 먼저 행하시기를 간구하 

며 나아질 때에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 수 있으며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하셨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조차 들어보기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나는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한 여건 속에 살아가 

고 있는가에 대해 감사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사실임을 확인하고 놀랐다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예수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고다짐을하게 되었다. 

아울러 왜 우리가 끊임없는 감사와 찬양을 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었던 선교로 기 

억에 남는다. 주께 찬양과 영광과감사를드립니다. 할렐루야! 

01 벼지 

아버지아버지/ 

불러보고 생각만 해도 언제나포근한 아버지 

벌래 같은 냐， 양자 삼기뒤해 친 아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비길 데 없어라. 

사망과 질병과 절망이 몰려와도 늘 옆에 게서는 

뒤로의 아버지 때문에 두려움 없다네 

전승기(정년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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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교사를 한지 거의 2년이 다 되었다. 오래도록 소년부에서 계신 분들과 

비교하면 너무도 짧은 시간이겠지만， 나에겐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깨닫게 한 

소중한 시간들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 교사의 참된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나에게 그나마 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버틸 수 없는 시간임에 틀림없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가 아니고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내가 교사라는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 

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에 교사의 직분을 가진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연히 

알수있는것같다 작년에처음으로교사로서봉사를시작했는데，아무런각오 

와 사명감 없이 시작했던 터라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매주일 아침 10시 

까지 나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지각하기 일쑤였고， 아이들과의 만남은 나에게 

기쁨이라기보다는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매주일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며 이번 

주에는 아이들과 연락을 하고 심방도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것도 그때뿐 

이지 돌아오는 주일마다 자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의 맘 속에는 온갖 세상적 

인 생각들로 인해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소년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내 맘 속에 변화가 일 

어났다. 매주일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교사의 자리는 또한 은혜를 더욱 많이 받 

을수 있는자리임에 틀림없다 아이들을가르치기 위해서 매주갖는교사모임 

시간의 말씀을 통해 오히려 내가 변화되고 있었음을 느낀다. 아이들을 위한 기 

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전보다 더욱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졌고， 기도제목이었 

던 아이들의 작은 변화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가 

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있다변 하나님의 사역은 나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 

라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기쁨으로 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는다. 

또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자 못한다면 아이들을 사랑 

하는 일은 불가능함을 깨닫게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커지는 것을 본다. 매 주 

일 아침 힘들고 지쳐도 일단 가서 아이들과 말씀공부를 하면 그 피곤이 어디 갔 

는지 사라지고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사랑을 받기만 

할 것 같은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며 심지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경험할 때의 감사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나의 맘 속엔 교 

사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부끄럼이 있다. 항상 부족함을 많이 

느낀다. 나의 게으름과 죄악들， 어 떻게 이 런 내가 아이들을 가 

르치나 하며 회개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런 나에게 하나 

님께서 영흔들을 맡겨 주셨다. 감사의 조건이 여기에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다. 달란트 비유의 한달란트받은어리석은종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헌신된 자로 섬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으흔 Llôl c二I-,- D-i -L , 

윤석원(소년부교사) 

지난 7월， 선교를 갔을 때였다 우리 팀이 간 동네는 다른 곳보다 반응이 좋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반응 때문에 당황하고 있을 때 ， 우리는 찬양을 하기로 하고 

찬양을 시작했다. 찬양 사역을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런데 그 
때 갑자기 소나기가내리기 시작했다. 비가많이 내리자사람들은하나둘씩 흩 
어지기 시작했다. 우리도 비를 피하기 위해 공사장 같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 비 
가 그치길 기다렸지만 비는 금세 그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하다가 그 곳에서 다시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곳으로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여기서 어린이 사 

역을 하기로 결정하고 사역을 시작했다.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우리에게 
로 다가와 좋은 반응을 보였다 그곳의 옆에는 간이 신전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러 온 것임을 알고도 다가와 반응을 
보이며 호응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걸 알 
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지켜주신 다는 걸 직접 느낄 수 있 
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길 간구합니다. 

이다영(중등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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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I팀방 l 세기획 

i힘교회랑방 웬외션쑤몽콜힐 

예수납을 

시장은미얀하였으나 

몽끌팀이 독립 5추년을 맘았다 몽골팀은 외선부가 생낀 이래 죄초로 독립집외 

를 갖71 시작안 팀이다 원래 외선부는 성경공부만 냐라멸로 따로 아고 집외는 암 

께 드렸는데 몽끌팀은 자체적으로 집외를 가심 수 있음 성도로 제자 양육이 잘 되 

었다고 딴단쨌기 때문이다 

단 두 영으로 성경공부모임을 하기 시작애서 연재는 예배 울석인원만 30여 영에 

육박아다 . 독립 집외를 가게 되 지 5녁 이제 아국이 교사냐 선도사 없이 못룡인 성 ;<'''L ' -L' '''LÎ L-' L-' t!A. .O 드 

도들끼 리 모여도 말씀을 냐누며 신앙을 고맥아고 아식 복음을 모르는 신구들의 영 

온을 안타까입안다 좀더 처|계적으로 성경공부를 해서 고국의 영온들을 구하겠다 

고 신약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 그들은 몽골 팀 내에서 선도사 역알을 톡 

톡히 아고 있다 심방에서부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선도아는데까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연서 

몽끌팀이 처음부터 이령게 순죠로웠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이들은 식업을 구 

하기 위해 쪽은 선구들을 맏나기 위애 외선부에 오기 시작쨌다 몽골에서 처음 안 

국에 도작하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중연교외 외선부에 몽골인들이 있다는 소식 

을 듣고 잦아오기 시작안 것이다 몽골인들은 술과 담배를 무석이냐 좋아하기 때문 

에 교외 내어|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조반 몇 년 동안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대치|로 라마교였는데， 선국과 지옥을 설영해줘 

도 모두 라마교의 교리에 맞줘서 이해하곤 했다 혹은 공산권의 교육으로 종교를 

거부하는 경우도있었다 

그러다가 몽끌팀 초기 획원이었던 숱다와 받다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아연서 몽골팀 

은 변하기 시작쨌다 그들은 선구들에게 예수 

에 대해 설영아기 시작쨌고 선도사와 교사들이 

몽골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전도를 

냐갈 때 따라냐서기도 쨌다 그려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몽골인들이 늘어냐기 

시작했다 

이제슨 어연안 전국얄꾼으로 

숭다와 받다 부부는 연재 몽골로 돌아가서 

연지의 선교사들을 도와 복음을 선하는 데 임 

조아고 있다 그 외에도 외선부를 거처 간 많 

은 몽골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짝상하 

* 다곰주일한송 

219장“주의 으서으 00 를 
LH'f 들으 LI" 

다음 주일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 .. .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작시되었다. 작 

곡자 윌리엄 하워드 돈 박사는 교회 음악인으로서 2200편의 찬송곡을 작곡했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15편이 실려 있다. 작시자는 혜니 제인 크로스비는 평범한 시민이 
고 가수였다. 그녀는 뚜렷한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왔을 때 놓친 적 
이 없었고 그녀의 말에는주님께서 능력으로함께 하셨다. 

‘주여 넓으신 은혜로 나를 받아주소서 . 거룩한 그리스도여 주의 십자가로 더 가 
까이 나를 이끄소서. 귀하신 보혈 흘리신 옆구리로 더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 ’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라" (갈 2:20). (찬양위원회) 

믿f괄 혜1I，~， 

는 데 일조를 안다 그리고 지금도 고국에서 복음 선알 것을 꿈꾸며 열심이 성경공 

부를하는사람들이있다 

“선구를 선도했었는데 안 달 성도 냐오다가 주임에도 임을 하는 직장을 구였다며 

교외를 안 냐와요 그 뒤로는 연략도 잘 안 되고， 선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01-낀 

저도 예수니으 미느데 연 녁이 거려 。 니까요 ” 하 못륨이 선도의 고배이다 . 
I 02 C L χ 」 근 M- , ,-. L 0 드 ]

‘양에있는 것을 즙t으려고"(및 3 : 13) 

몽골팀이 외영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저렴 보이지만 아직 아무도 얀주하지 않는 

다 아식 안국 땅에 예수님을 맏냐지 못안 수많이 몽골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 

고 고국에 예수님을 모르는 가속과 신구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몽골팀의 기도와 예배 ， 선도는 심지 않을 것이다 

이번 추석에도 외선부는 자체 수련외를 가졌다 

“의료 선교의 날이냐 수련외 같은 때에는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이 많이 와요 어 

디에들 숨어 있다가 오는 건지 그련데 주일 예배가 되면 도 원상 복궈되니까요 그 

게 삼 신기해요 그래도 꼭 앵사 후에 안 두 영온씩 잦아오니까 안 영온이 뀌해서 

하는 거죠” 

몽골팀에서는 이번 수련외에서도 그 안 영폰이 복음을 찾아오기를 기도하며 준비 

쨌고 암으로도 그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도에는 중연의 모든 성도들 

이 동삼해야 힐 것이다 

번호 

2624 

2625 

2626 

2627 

2628 

2629 

2630 

2631 

2632 

성명 

김권중 

i여스 
T-d~ 

장세성 

이은숙 

김은주 

7J~.5!. 
디，，-， 

^~며그 
니。「 

쳐여그 
~ 0-' 

조광훈 

새 가 족 · 을 · 환 ‘ 영 · 합 ， 니 ， 다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4 장년3부 김현옥(10) 

4 장년2부 김현옥(10) 

12 장년1부 임춘균(12) 

장년1부 

17 청년2부 문경숙( 11 ) 

9 장년2부 이재임 (9) 

10 에바다부 정순옥(1) 

10 고퉁부 정순옥(1) 

4 장년1부 임춘균(12) 

번호 

2633 

2634 

2635 

2636 

2637 

2638 

2639 

2640 

서며 
oc그 

이세일 

이언우 

。l 。 λn
ë "C。

。1~&::.
Dτ:- -2. 

윤희상 

정성영 

이승원 

정현지 

교구 소속부서 

8 장년2부 

19 청년1부 

19 중등2부 

19 중둥2부 

19 대학부 

청년2부 

19 청년2부 

19 청년1부 

( 펀갑실 ) 

인도자 

고금자(12) 

임진희(16) 

양재웅(1) 

양재웅(1 ) 

권향임(19) 

전종일(5)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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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왜소석 

야똘충현 7J도으l 창 
디j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 

거하실 때마다십X까복음만 전하는통로가 

되게하소서. 

a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 
밀이 예배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01 천국복음을확신하며 

그복음을지링하게하소서. 
a 충현교회의단기선교사역을통해복음을들 
은모든사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재}를 

더 깊이 앨f가며 은혜 앤l서 자라게 6남 

서 

a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밝다 삶 속에서 이 
웃에게 복음을전하게 하시고전도의 열매를 
맺거l 하t서. 

딩 모든새가족들이물과성령으로거듭나게하 

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서자라게하쇼서. 

딩 후반기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 
양성부， 전도대원훈련， 남녀구역장영성훈련 

을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확신하며 

전하는천국일꾼들이 뺨1 성장해1 하소서 

장소:본당 

+ XI난 10월 1일부터 수요 2부 예배， 금요집회시간변경 안내 
〈오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로 변경〉 

하절기가 묻남에 따라 10월 1일부터 ‘수요2부 예배’ 와 l금요집회’ 시작 시간이 

오후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충현기도원의 금요철야 시작 시간도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일시 ’ 6일(쉬 수요2부예배 시 ·전도위원회언신예배 
결온 

김지상 군 (김종곤 집사， 신순선 
집사의 아들， 15교구)와 국경주 

양 (서한순 씨의 딸) / 9일(토) 
12:00 서초구 잠원동 논현웨딩홀 

3층예식홀 

2 김준태 군 (이인경 권사의 아들， 
김용태 집사의 동생 ， 10교구)와 

김정희 양 (김상열 타교성도， 이 

점자 타교성도의 딸) / 9일(토) 
15:30 궁전회관2층 다이아몬드흘 

(4호선 미아역 1번 출구) 

모임 

정기 당회 

일시 :6일(수) 수요2부예배 후 

장소 ·당회실 

2. 권사 1지회월례회 

일시 6일(수) 수요1부예배 후 

장소 영야부실 

3 안수집사회월례회 
일시 :3일(오늘) 15:30 

장소 교육관 301호 

4 경찰전도회월례회 

일시 8일(금) 17:30 

장소 :본당 112호 

5. 실업인전도회 월례회 및 
엉성훈련 

일시 : 4일(월) 19:30 

장소:본당 112호 

6. 신흔가정부 가정세미나 및 
총동원 전도 

주제 “사랑의 유아건강관리” 

일시 ‘ 10일(다음주일) 

12:10-14:00 

대상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장소 . 제 1교육관 2여호 

+ 1 0월 5일(화) 주간성경공부 화요일 저녁반휴강 안내 

금주 화요일(5일) 저년에 교역자 · 장로 · 인수집사 · 권사 기도회가 있는 관계로 

화요일 저녁에 있는 ‘열왕기S헤’와 ‘고린도전서’ 주간성경공부반은 휴a봐게 

되었습니다 

날짜 시간 학습자 자。-A←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자。-λι 유아세례자 자。-λ‘ 

1교시 성경개요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10월 10일 15:00-15:50 (최종철목사) 309호 (장훈목사) 304호 

(주일) 2교시 기독론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6:00-16:40 (김용덕목사) 309호 (이희식목사) 304호 

1교시 기독교개요 교육관 세례란? 교육관 유아세례란? 교육관 
10월 1 7일 15:00-15:50 (임현덕목사) 309호 (하종철옥사) 3여호 (정진호목사) 301호 l 

(주일) 2교시 교구별 교구별 
16때-16:40 

τ D 「EL
장소 

문답 
장소 

1 0월 24일 
찬앙예배 

성인학습 세례식(저녁찬양예배 ， 본당) 유아 (오후 3시， 갈렬리흘) 
(주일) 오후 4시 %분까지 입실바람 세례식 오후2시 %분까지 입실바람 

2004년도 쩌15차학습셰례식 안내 

·rM:넨룰힐맡흩굉. 

이번주새벽기도회 담당 

4(월) 

설교자/기도자 | 김성관/김영길 
10(주일 ) 

김익환/안태순 

9(토) 

이종대/김말자 

8(금) 

양재웅/이성섭 

7(목) 

김준희/김문섭 

6(수) 

이창수/홍원석 

5(화) 

최성규/양기수 

10교구/소프라노 정정흐V장년3부중창단 

이 세상의 친구들 외/깅:프라노 조수진까브라엘찬양대 솔로이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외/소프라노 김소연(전임 독창자) 

내 주 예수주신 은혜 외/소프라노김소연(전임 독창자) 

듣는사람마다복음 전하여 외/소프라노 양효진(고둥부) 

설교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행 4:31-33) 김성관 목사 

이만한 믿음(마 8:5-1 3) 김준회 목사 

김성관목사 

하나님의 음성(수 1:1-7) 이태복 목사 

하나님의 음성(수 1’ 1-7) 이종철 목사 

하나님의 음성(수 1’ 1-7) 김성관 목사 

하나님의 음성 (수 1:1-7) 정진호 목사 

하나님의 음생(수 1:1-7) 김성관 목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 6:31-34) 김교성 목사 

예배담당 안내 (1 0/6- 10/ 10) 

객
-뺑
 梅
진홍용 

이병학 

이갑재 

정운석 

김종구 

김연근 

사 회 

정현민 

류병회 

김교성 

장훈 

조규호 

류병희 

김익환 

양재웅 

김용덕 

예배전찬앙 날짜 여 배 

10/6 수요 I 

10/6 수요 I 1 

10/8 금요집회 

10/10 주일 l 

10/10 주일 Il 

10/10 주일 m 
10/10 주일 W 

10/ 1C 주일 V 

10/10 주일찬양 

섬·기·는· 분·톨 I 

박인기 류병희 이종철 
에뼈부 4교구 신교위원회 

김교성 안창덕 나광영 
12교구 대혁부 11교구 

고광환 위건량 김익환 
1교구 씨7f족잉육1부 13교구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중등2부 중등부 1 8.교구 

정충신 양재웅 이성진 
초등부 중등3부 5교구 

이재영 이경준 이창수 
10.교구 15.교구 고등부 

황진섭 정성영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소밍부 교구위원회 

김영훈 여국근 
9교구 2교구 

정진호 김용덕 
7교구 징닌부 

장 훈 임현덕 
소년부 17.교구 

안치원 이태복 
유년부 펀집국 

조규호 최성규 
14교구 16.교구 

김준희 윤수일 
8교구 6교구 

. 우|임목사 김 성관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정운석 
8교구징 

최무길 
김A쩨원 

남선우 
법인운영위원 

김종구 
충헌과원깅 

오진국 
빼배위원 

노광헌 
딩회서기 

이 훈 
진앙위원징 

조인제 
옹써원 

김은호 
교구위원징 

강모용 
장년2부징 

문홍구 
옹시위원 

· 시무장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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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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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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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몽시위원징 

기도원안내 예배및집회안내 

구 분 시 간 장소 

오전 7:00 본당 

1I 오전 9:00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에) 본당 

V 오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보L 단 U 

수요예배 l 오전 1):00 1I 오후 7:0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00 본당 

~범간도회 오전 5:00 본당 
안종욱 
째징위원 

이정우 
칭년2부징 

이종석 
기획위원장 

전홍렬 
뼈배위원징 

김광남 
깅A예원징 

진흥용 
행정위원장 

차신득 
찔설립빼빽g 

이갑재 
15교구징 

이창호 
진도위원징 

임무천 
긴축위원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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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전도사 송요한 (외떠뷔 

윤인숙 
3교구 

김말자 
5교구 

최문실 
11교구 

김정희 
14교구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9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6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6교구 

김정자 이수경 
15.교구 19.교구 

한성임 
13.교구 

김환기 
9교구징 

김구형 
재2교육위원징 

박철구 
진도위원 

김영은 
행정위원 

윤석민 
실로입션g때g 

정태두 
전도위원 

김영달 
A맴국징 

김영수 
11교구징 

황의만 
^"，닝자 
~ciT。

노영한 
3교찜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O맨짧때징 새7f족뽑1부징 10교구정 

배춘식 
13.교구징 

강철형 
18.교구gl 

한송규 
신혼7엠부징 

안동현 
i녕I?때부정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띤리짧웹징 새7택앙육2부장 빼따부장 

최지윤 
잉번1부징 

퍼l숭 
선교위원 

황영일 
교육훈련부원징 

이실호 박찬섭 
새빡똥부집 재1교얽|원 

이형수 
딩회부서기 

신상수 
빼배부징 

장철환 
전도위원 

김단용 
14교구짐 

원응철 
째1교웹원징 

최윤덕 
17교구징 

정청길 
빼위원 

구분 시 간 장 소 구분 시 간 ~‘ -끼L‘ 
l 오전 9:00 청년 2 부 오후12 : 10 교육관 501호 

영아부 11 오전 11 :00 교육관 110호 
장년 1 부 오후 1 2: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 1 0:50 교육관 20 1호 
장년 2 부 오후1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10:50 제2교육관 l충 
장년 3 부 오후12: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1 2:15 잘헐 리 훌 
초둥부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신혼가정부 오후1 2: 1 5 교육관 204 ， 205호 
소년부 오전10‘ 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 1 1 :00 복지관지하1층 
중 퉁 l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에바다부 오션9:00(학생)오후 l뻐성인) 교육관207호 

중 둥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 아부 오전 9:00-오후 2 :00 교육관 1 02호 

중둥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l 오전 9:1511 오후 1 2: 1 5 갈렬 리훌 ， 에다니훌 

고 동부 오전 9:30 처1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TTI-‘「껴。 교육관1 07호 

대학부 토， 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 년 l 부 정오， 1 2: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 :00 야 엔 훌 

· 전임지휘자 서준성 ·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독장자 김소연 

· 협력선교사 허요셉 

함철주 
A녕부징 

김숭곤 
틱이부징 

안석현 
5교구정 

이달옥 
찌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오전 11시에 드러는주일 1lI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회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 통역됩니다 

Simultaæous lrar냉a뼈lsin 8뱅|앙1， Chinese, Japanese and Sign 때1Quage are available al lhe Eleven 0’ clock Worship se미 ce, 
and&i Lan뼈n， Chinese, Mor멍olm， Russm, Hir녕i ， and Indonesian are a1so available al lhe One O' clock Worship service 


